



日 時 1993年 12月 18 日
場 所 平成좋(東京都협川區) 
出席者 釋l폼震(東方學院講師), 李泰昇(關澤大學), 日藏(立正大學), 金
永亮, 善覺(大iE大學), 知玄, 宗周(淑德大學), 法漢(東京醫
爆專門學校), j爭浩(日本語學校), 沈奉燮, 曺潤鎬, j爭嚴, 正
圓, 李惠椰, 金銘友(東京大學) 計 15名
議題
1. 經過 및 會計報告
金永見 會長이 經過 및 會計報告를 하여 承認받았다. 
『韓國佛敎學SEMINAR』 第五號 發刊報告.
2. 議題및 提案
會則 改正 및 「新羅佛敎昭究會」라는 會의 名稱을 改稱하자는 論






總會 終T後 想親會가 있었다 
@送別會
日 時 1994年 3月 24 日
場 所 南部(東京都大據)
出席者 李泰昇, 日藏, 知玄} 法漢, j爭浩, 慧山, 沈奉燮, i爭嚴, 正圓,
______,,,.좋 갱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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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惠聊, 金銘友, 行昌, 盧政桓.
李泰昇 會員이 關澤大學에서 「『二請分別論細統』σ)昭究」라는 
제목으로 佛敎學博士學位를 받고 歸國하는 것을 祝貨하는 送
別會를가졌다. 
@臨時總會
日 時 1995年 1月 5 日




1993年 12月 18 日의 總會 때 提案된 會名의 改稱問題를 參席者
全員의 同意로 「新羅佛敎冊究會」에서 「韓國留學生印度學佛敎學昭
究會」로 改稱하기로 決定하였다. 
2. 『韓國佛敎學SEMINAR』 第六號 發刊件
1992年 12月부터 進行中이던 『 日本의 印度哲學·佛敎學昭究-그 
歷史와 現況 』을 會誌인 『韓國佛敎學SEMINAR』 第六號 韓國
語版特輯號로 내기로 결정하였다. 
@新入生歡迎會
日 時 1995年 5月 28 日
場 所 平成춤(東京都휴川區) 
出席者 康東均(東京大學昭究員), 法海(大正大學冊究員), 秀雄, 曺潤
鎬, 正圓, j爭嚴, 李惠聊, 李慧郞, 沈仁慧, 行昌, 金銘友(東
京大學), 日藏, 卓然, 慧山, 李興範, 李受折(立正大學), 金
永훈, 慧學, 姜龍九, 李折淑(大正大學), 圓光, 圓忠(關澤大
學), 永郞(東洋大學), 法尙, 空海, -默(日本語學校) 以上
25名.
會議經過 日藏 會長의 新入會員을 위한 歡迎蘇와 經過報告가 있었 
708 일본의 인도철학 불교학 연구 
다 經過報告에서는 1995년 3월 16일, 韓國留學生印度學佛敎學昭究
會慶으로 慧陸스님(東京 明月뽕)의 茶옮式이 있었음이 報告되였다­
正圓 副會長에 의해 『韓國佛敎學SEMINAR』 第六號 出版準備에 대 
한 經過報告가 있었다 出版社는 서울의 亞細亞文化社, 日本普及處
는 山喜房佛書林으로 同意를 얻었다 新入生歡迎會 後에 想談會가 
있였다 
@親陸活動
1995년 3월에 李泰昇, 沈奉燮, 李鍾微 會員이 留學生活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李泰昇 會員은 「『二請分딩iJ論細院』σ)冊究」라는 제목으로 
關澤大學에서 佛敎學博士學位를 받았고, 李鍾澈 會員은 「世親思想의 
昭究」라는 제목으후 東京大學에서 文學博士學位를 받았다 
大正大學의 善覺 師가 1994년 3월에, 淑德大學의 宗周 師, 知玄 師
두 분이 1995년 3월에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行昌 師는 東京大學에서 ;µff究生活을 마치고 1995년 10월 印度(마이 
솔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留學을 마치고 歸國한 會員과 日本에서 活動中언 會員 가운데 다음 
의 다섯 분이 名響會員이 되는 것에 同意하였다. 





@ 會誌、出版費 및 昭究調흉 支援金
『韓國佛敎學SEMINAR」 第六號 韓國語版特輯號를 위한 昭究調養
支援金으로 다음과 같이 i爭財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벌어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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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t百萬won 
좋百萬won 
그리고 다음의 분들로부터 出版을 위한 澤財블 布施받았습니다.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法印(東京 明月좋)師 
石上善應(大표大學敎授) 
釋!콤震(東方學院講師)師 
十八方흉千yen 
좋/Jyen 
三죄yen 
